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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래저래 괴로워 못살겠다”
화재사고, 주가하락 원인작용 가능 … SK네트웍스 출자전환 난항

10월20일 발생한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SK 중질유 분해공장의 화재사고가 SK의 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질유 분해공장의 화재사고에 따른 정확한 피해규모가 추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

명한 상태여서 주가 동향을 예측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SK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력 석유화학 공장의 화재가 발

생했다는 것은 심리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K는 중질유 분해공장의 화재로 수십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중질유 분해공장의 가동도 당분간 어려울 것

으로 보고 있다.

SK 관계자는 “10월28일부터 2주 동안 정기보수가 예정돼 있었으나 20일 화재로 공장가동이 중단됐기 때문

에 정기보수 공사일정을 앞당겨 실시해 가동중단에 따른 추가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증권 김 진 애널리스트는 “SK의 중질유 분해공장 화재사고는 최근 호남석유의 HDPE 공장 폭발사고

와는 다르고 아직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화재사고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약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SK

의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으며, 만일 화재사고로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면 회복 

속도는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네트웍스에 대한 매출채권 8500억원의 출자전환 결정을 앞두고 SK 회사 측과 SK 노동조합, 소액

주주 및 소버린자산운용 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어 주가 향방은 더욱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원 SK 회장이 10월18일 SK네트웍스에 대한 출자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SK 이사진 간담회에서 이

사들에게 출자전환 결의에 협조해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SK 노조와 소액주주연합회 등은 SK의 SK네트

웍스에 대한 출자전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10월25-26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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